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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 장수 김억추 - 임진왜란의 명장

본관은 청주이고 자 방로(邦⽼),  시호 현무이다. 전라도 강진 출신.

아버지는 증 병조판서 김충정(⾦忠貞)이다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박산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1577년(선조 10년) 알성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무이 만호가 되어 북변에서 전공을 세웠고

제주 판관·사복시 판관, 진산·순창 등의 현감을 지냈다.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김억추를 방어사로 임명했고 1594년 만포진 첨절

제사가 되고, 이어 진 주목사·고령진 첨절제사를 지냈다. 1597년 정3품에 올라 전라 우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통제사 이순신(李舜⾂)을 따라

어란포 해전과 명량해전에 참전하였고 밀양 부사를 거쳐, 1608년(광해군 즉위) 종2품에 올라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가 되고 뒤에 제주 목사를

지냈다.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강진군 박산 마을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71세에 사망하였다.

정조 임금 때 사당 금강사를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김윤식(1903 ~ 1950)

영랑(永郞) 김윤식(⾦允植)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번지에서 부친 김종호와 모친 김경무 사이에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5년 3월 강진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듬해 상경하여 기독청년회관에서 영어를 수학한 후 휘문의숙에 진학하였다. 휘문의숙 재학시절이

던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영랑은 자신의 구두 안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겨 넣고 강진에 내려와 독립운동(강진 4․4운동)을 주

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 등에서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 청산학원(⾭⼭學院)에서 수학한 그는 용아 박용철 등과 친교를 맺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

국한 후에는 시 창작활동에 몰두하였다. 영랑은 1930년 3월 창간한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정인보, 변영로, 김현

구, 신석정, 허보 등 당대 최고의 시인과 더불어 우리 현대시의 새 장을 열었다. 1934년 4월 『문학』지 제3호에 불후의 명작 「모란이 피기까

지는」을 발표하였으며, 1935년 『영랑시집』을, 1949년에는 『영랑시선』을 출간하였다. 영랑은 조국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창씨개명

과 신사참배 및 삭발령을 거부한 채 흠결 없는 대조선인으로 의롭게 살았다. 광복 후 신생 정부에 참여해 공보처 출판국장을 지냈던 그는 1950

년 한국전쟁 때 부상당하여 9월 29일 서울 자택에서 47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영랑은 생애 86편의 시를 남겼으며, 정부에서 2008년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였다.

김충식(1889 ~ 1953)

강진읍 동성리에서 아버지 영준(1863 ~ 1928)과 어머니 임선의(1860 ~ 1909)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충식은 ‘자기 땅만 밟고 강진에서 서울까지 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 갑부였다.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토대로

전통적인 지주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을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한다.

잔병치레가 많았던 김충식은 아버지때부터 이어져 온 세브란스 전문학교와의 인연으로 1947년 세브란스 의대에 의과대학의 경영을 위하여 전

남의 장성, 무안, 화순, 함평 등지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전부 기부하였다. 이는 당시 1억원 가치나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으나 ‘약소한 기

부’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조선의 열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였지만 매우 검소했던 사람으로 전해진다.

김충식의 묘소는 병영면 박동리 마장등이란 곳에 있다. 위쪽에는 선친의 묘소가 있으며 웅장함을 자랑하는 선친의 묘소에 비해 김충식의 묘소

는 의외로 단촐하다.

황대중(1551 ~ 1597)

황대중은 황희 정승의 5대손으로 영암군수로 있던 조부 황응을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구상리로 떠나오면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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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는 어머니가 병에 걸려 앓자 자신의 왼쪽 허벅지 살을 베어 어머니의 약으로 쓰게 해 어머니는 그것을 먹고 효험이 있었는지 병이 나아 사람들

은 황대중의 효성에 감복하여 그를 효건(孝蹇)이라 하였다. 효건이란 효를 실천함으로 생긴 절름발이라는 뜻이다.

황대중의 삶은 1597년 발생한 정유재란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 이에 김완(⾦完) 장군이 황대중의 시신을 말의 등위에 얹어 주자 애마는 주

인을 태우고 300리 길을 밤낮으로 달려 황대중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전남 강진으로 향했다. 그리고 황대중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 동안 식

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주인을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말의 충심에 감동하여 주인이 묻힌 묘 옆에 말의 무덤을 만들어 ‘양건 당애마지총(兩

蹇堂愛⾺之塚) ’이라는 비석을 세워 주었다. 애마총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현재까지 후손들이 소중히 관리하고 있다.

역사소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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